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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랜더스, 외국인 투수 토마스 해치 영입
- 6일(토) 외국인 투수 토마스 해치 연봉 59만달러에 영입
- MLB/NPB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완투수, 150km 내외의 직구와 커터 중심의 안정적인 투구 운영 강점


SSG랜더스(대표이사 김재섭, 이하 SSG)가 6일(토) 외국인 투수 토마스 해치(Thomas Hatch, 32세, 우투우타)를 총액 59만달러에 영입했다.
SSG는 미치 화이트의 장기적 부상에 따라 교체를 결정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출신의 토마스 해치는 2016년 MLB 드래프트를 통해 시카고 컵스에 입단 후 2020년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메이저리그 데뷔를 했다.
이후 토마스 해치는 메이저리그 통산 51경기에 등판해 6승 5패 ERA 5.24, 103이닝을 소화했으며, 마이너리그 트리플A 통산 103경기(68선발) 385.2이닝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선발 자원으로 활용돼 왔다.
또한 2024년에는 NPB 히로시마 도요 카프에서 일본프로야구를 경험한 바 있으며, 2026년에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산하 트리플A에서 11경기 모두 선발 등판해 2승 0패, ERA 4.01, 51.2이닝, 34탈삼진, WHIP 1.14를 기록했다.
토마스 해치는 신장 185cm, 체중 88kg의 신체조건을 갖췄으며, 올시즌 안정된 메카닉과 일정한 릴리스 포인트를 바탕으로 150km 내외의 패스트볼을 경기 중후반까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구위를 보유했다. 또한 완성도 높은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며,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과 타자 상대 노하우를 갖춘 선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SSG는 2025시즌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가며 30경기 125.2이닝을 소화했고, 올 시즌에도 11경기 51.2이닝을 소화하는 등 꾸준히 실전 등판을 이어온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재 즉시전력감 선발투수로서 가장 높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계약을 마친 토마스 해치는 “SSG랜더스와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하루빨리 팀에 적응해 선발 로테이션에 힘을 보태고, 팀이 원하는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SSG는 6일(토) KBO에 외국인 투수 미치 화이트의 웨이버 공시를 요청했으며, 히라모토 긴지로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 토마스 해치 프로필 ♦
· 생년월일 : 1994년 9월 29일
· 신장/체중 : 185cm/88kg
· 선수경력 : 토론토(2020-23), 피츠버그(2023), 히로시마(2024), 캔자스시티(2025), 미네소타 트윈스(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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